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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2020년 온실가스 배출량을 전망치 대비 30%를 줄이는 감축 목표를 설정하였으며, 온실가스 감축의 

초점이 산업에서 비산업 부문으로 옮겨감에 따라 지자체의 역할과 협력이 어느 때보다 중요해지고 있다. 이에 

따라 각 공공기관에서는 기후변화 대응 방안을 수립해 그 중요성을 알리고 실천해 나가고 있는 것. 서울시와 

광주시, 천안시, 경기도 4 곳의 사례를 소개한다.       정리  편집부   자료제공  서울시청, 천안시청, 광주시청, 경기도청

서울시, 천안시, 광주시, 경기도 

공공기관의 기후변화 
대응 전략은 어떠한가 

서울시 _ 교통정보 종합교통관리센터 구축

서울시는	최근	‘제5차	세계도시포럼(리오데자네이루)’과	‘제11차	밴쿠버환경	전시회’에서	친환경정책	우수사례	마케팅

으로	추진	될	정도로	기후변화	대응	사례가	세계	속에서	주목	받고	있다.	서울시가	기후변화	대응	방안으로	내세운	전

략은	다음과	같다.	

첫째, 그린카 프로젝트. 신개념 온라인전기 자동차 개발 OLEV(On-Line Electric Vehicle)을 통해 도로

바닥에 충전장치(도선과 자기장 발생코어장치)를 설치해 주행 또는 정차 중에도 연속적으로 전기를 접

촉하지 않고 공급할 수 있어 편리성 및 경제성까지 확보할 수 있다는 것이 특징이다. 둘째, 전기버스(EV 

BUS). 2020년까지 대중교통수단의 100%를 그린카로 전환할 계획으로 매연이 없고 소음이 적은 친환경 전

기버스를 개발해 적극적으로 시행해 나갈 예정이다. 셋째, IT연계교통시스템(Intelligent Transportation 

System). IT를 연계한 통합교통관리 시스템을 통해 효율적인 교통환경을 지속발전 가능한 첨단교통 도시

로 구축한다는 것. 넷째, Seoul TOPIS(Seoul Transport Operation and Information Service). 다양한 교

통정보를 수집 및 재생산하여 과학적 교통 운영을 지원하고 신속한 정보를 제공하는 미래 지향적인 교통정

보 종합교통관리센터를 구축한다.

이 밖에 친환경에너지를 담은 탄소중립도시 마곡지구개발 사례(Climate Positive, 개념도입)와 CCI(클린턴

기후재단)에서 세계 최고 수준이라고 평가된 건물에너지합리화 사업(Building Retrofit Project), 전기, 가

스, 수도 사용절약으로 온실가스감축을 시민과 함께 추진하는 에코마일리지 제도(Eco-mileage), 세계적으

로 우수하다고 인정되는 쓰레기분리수거에 의한 자원순환(Urban Mining Project)시스템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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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 _ 9대 정책 방향 수립 

지난해	4월,	환경부의	기후변화	대응	시범도시에	선정되기도	한	천안시는	기후변화	대응	선도	및	저탄소	녹색성장	도

시	건설을	비전으로	오는	2013년까지	온실가스	배출	5%	감축	및	녹색성장	생활화	기반구축을	추진하고	나섰다.	이를	

위해	기후변화	대응	전략	강화,	녹색산업	新성장	동력	창출,	녹색	생활문화	시민혁명	등	3대	전략과	기후변화	적응	역

량	강화를	비롯한	9대	정책	방향을	제시했다.	또한	올해	전체	예산의	6.8%에	해당하는	771억	원을	투입하고	59건에	달

하는	정책	방향	별	실천과제를	추진한다는	구상을	수립했다.	9대	정책	방향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효율적인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천연가스 시내버스 교체 및 증차, 녹색시범아파트 온실가스 절감 지원, 

저탄소 공동주택단지 만들기 등을 추진한다. 

2) 청정에너지 보급 확대 방안으로 도시가스 보급 확대, 고효율 LED 조명등 보급 확대, 자원 재활용 확대 

등을 구체화한다. 

3) 기후변화 적응 역량 강화를 위해 기후변화 대응 종합계획을 수립한다. 

4) 녹색산업 인프라 구축에 녹색성장을 위한 도시계획 체계 강화를 포함했다. 

5) 녹색 도시교통 조성 분야에 천안 경전철 건설, 자전거 이용 활성화, 녹색교통(FAST Call) 운영, 걷고 싶

은 거리를 조성한다. 

6) 친환경 농·축산 경영 강화를 위해 가축분뇨 자원화 사업 추진과 우리 밀 재배 단지 조성을 추진한다. 

7) 녹색도시 생태공간 조성에 봉서산 생태학습장 조성, 야생식물원 조성, 탄소감축 명품 숲 조성 등을 구

체화한다. 

8) 저탄소 녹색마을 조성 분야에 마을 생태 숲 조성, 숲 가꾸기 사업 추진, 자투리땅 소공원을 조성한다. 

9) 녹색생활 실천 문화 확산에 물 사랑 시민 홍보, 하수처리 시설 교육장 조성, 녹색 시민정신 함양 사업

을 추진한다. 

천안시는 저탄소 녹색성장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전담팀을 구성하였으며, 추진 부서는 물론 지역의 

시민사회 단체와 긴밀한 협력을 통해 실행력을 높인다는 계획을 수립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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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_ 新에너지산업 중심도시로 육성

1. 중장기 발전 비전

●  2011년 대체에너지 공급비중 1% 달성 -> 선진형 에너지 공급기반 구축

●  친환경적인 국제 선진도시건설 기반 조성 ->국제기구 가입 및 국제회의 개최도시로서의 위상 제고

●  21세기 에너지 경제 및 환경문제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체계 구축

2. Solar City Program

●  배경: 태양에너지 이용의 기준이 되는 일사량에 대한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의 조사결과에 의하면 광주

는 우리나라에서 가장 높은 직달 일사량(전국평균 4,441kcal/㎡·day)과 가장 낮은 일사량 감소현상을 

보여 태양에너지 이용의 최적지로 평가 받고 있다. 

●  목표: 고유가 시대의 도래,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기후변화협약의 발효 등 국제 에너지환경변화에 능동

적으로 대응하고 21세기 新에너지 산업을 주도하는 [태양에너지도시] 건설의 장기비전과 개발구상을 정

립하여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한다. 2011년까지 에너지 사용 예상량의 8%를 절감하고, 2020년 온실가

스 배출량의 20%인 70만 톤을 절감한다. 

3. 추진전략

●  新에너지산업 육성: 미래 新성장 동력 산업으로 급부상하고 있는 新에너지산업 중심도시로 육성하기 위

해 新에너지산업육성센터구축, 기업종합육성, 전문인력양성 등 9개 육성전략을 수립하여 추진 중에 있

다. 新에너지산업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Solar City Center’를 설치하여 新에너지산업 정책수립 

및 기술 개발 등을 지원한 결과 현재 16개 업체가 활동 중이다. 

●  에너지 보전 및 절약: 에너지 다소비 사업장을 대상으로 자발적협약(5년간 8% 이상의 에너지절약)을 추

진하여 23개 업체와 향후 5년간 약 22천 TOE의 절감목표를 수립하였으며, LED 교통신호등과 고효율 메

탈할라이드 가로등 등 고효율 에너지기기를 우선 보급하여 에너지 보존과 절약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  신재생에너지 보급 및 고효율화: 신재생에너지 보급을 적극 추진한 결과 태영광(90개소, 2,200kw), 태양

열(6천 개소, 39천㎡), CES(1개소, 44gcal/h), LFG발전(1개소, 3mw), 수소·연료전지(1개소, 250kw) 

등 다양한 에너지원을 보급하였으며, 에너지 이용 고효율화를 위해 소형 열병합발전소의 보급(1개소, 

200kw)도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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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_ 탄소포인트제 전 시·군이 전면 시행 

2007년도 경기도 온실가스 총 배출량은 106,252,593tCO2eq로 1995년 대비 2.14배 증가하였으며, 연평균 

5.2% 증가하여 전국 평균보다 두 배 이상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이에 따라 경기도는 기후변화에 대한 체

계적인 대응을 위해 ‘경기도 기후변화 대응 종합계획’을 수립 중에 있다. 그 중 탄소포인트제와 숲 가꾸기, 

그린캠퍼스 구축을 꼽을 수 있다. 

탄소포인트제는 각 가정에서 사용하는 전기, 수도, 가스 등의 사용량을 절약해, 절약한 만큼 온실가스 감

축 분으로 환산해, 포인트가 축적되면 시·군의 실정에 따라 인센티브로 지역상품권, 공공시설 이용권, 쓰

레기 봉투 등을 제공하는 제도다. 경기도는 지구온난화방지, 에너지절약, 포인트 인센티브로 상품권 등의     

1석3조의 혜택이 있는 탄소포인트제를 전 시·군을 대상으로 시행한다는 전략을 수립했다. 탄소포인트제는 

전국 지자체의 60%가 시행키로 했으나 경기도에서는 ‘범도민 온실가스 감축 실천 운동’으로 확산하기 위해 

31개 전 시·군이 100% 참여해 전면 시행하게 된 것. 

탄소포인트제 신청가구는 현재 10만 7천여 세대와 성남시 소재 전철역 10개소가 참여했으며, 수를 더욱 늘

려갈 계획이다.  

또한, 탄소포인트제 적용범위를 1단계로 탄소배출량이 가장 많은 가정, 상업부문으로 시행하고, 2단계로 

지역난방과 기업체로 확대하고, 3단계는 수송, 산업, 폐기물 등 비에너지 부문까지 확대하는 등 지난 3월 

결성한 그린 스타트 경기네트워크와 주축으로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범도민 온실가스 감축 실천 운동’을 

지속적으로 시행해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경기도는 10년 단위로 지역산림계획을 수립하여 산림을 관리하고 있으며, 제3차 산림계획이 시작되는 1988

년부터 숲 가꾸기 사업을 본격적으로 실시해 2007년까지 164천ha의 숲 가꾸기를 실시했다. 제5차 산림계

획이 시작되는 2008년부터 2017년까지는 탄소흡수원 확충과 홍수 조절, 양질의 재목 생산 등 ‘산림기능의 

최적발휘’를 목표로 104천ha의 숲 가꾸기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